
https://doi.org/10.22718/kga.2023.7.5.002  31

K-컬처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외신 보도를 중심으로

문미리 경남대학교

                                                   

논문요약

  이 연구는 2020년 12월 제정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해석에 대해 살펴보고, 조셉 나이의 ‘소프트파워’의 개
념을 적용해 K-컬처가 가장 고립된 국가인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 고찰하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북한 이슈가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라는 것을 고려해, 미
‧영 언론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북한이 주목하고 있는 ‘반동 사상문화’는 주로 한국, 미국, 일본의 
문화를 뜻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의 케이팝(K-pop)이 북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또한, 외신 
보도에서는 데일리NK와 자유 아시아 방송에 보도된 ‘반동사상문화배격
법’의 집행 사례나 그 법의 전문 내용에 관한 보도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
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어 : K-컬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케이팝(K-pop), 소프트파워, 북한  
        밀레니얼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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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가 K-컬처(K-Culture)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케이
팝(K-pop), K-드라마(K-drama), K-영화(K-movie) 등 한국 문화 콘텐
츠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Parasite)’이 제7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
제장편영화상을 최초로 수상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인 2021
년 영화 ‘미나리(Minari)로 영화배우 윤여정의 최초 미국 아카데미 여
우조연상을 수상했다. 동시에 2015년에 발표하고 2016년 한국에 론칭
한 넷플릭스에서 2021년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흥행 역사를 
쓰면서 국내외 언론은 K콘텐츠가 전 세계인을 사로잡았고, 소셜미디어
를 점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지영 2021; Vineyard 2021). 그래미 어워
즈에 노미네이티드 된 BTS가 몇 멤버의 군입대로 지금은 휴식기를 갖
고 있지만 정국의 첫 솔로 데뷔 싱글 ‘세븐(Seven,feat.Latto)’이 미국 
빌보드차트 ‘핫 100 (Hot100)’에서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에서의 한류의 열풍은 계속되고 있다 (SBS 뉴스 2023/7/25). 
  이처럼 글로벌 문화‧예술 콘텐츠의 허브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K-컬
처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한류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문화의 흐름과 역행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나라가 있어 논란
이 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과 북으로 분
단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상 남한과 북한은 반만년 동안 같은 문화
권에 거주하면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함께 공유해 왔다. 이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음악회 및 스포츠를 통해 남북 교류를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를 위해 협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12월 4일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 노래 등 K-컬처가 반영된 미디어 
텍스트를 유입하거나 유포한 사람에 대해 최소 5년에서 15년까지의 노
동교화형이나,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
법’을 채택했다. 이 법의 시행전인 약 5년간(2016~2020) 북한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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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주의문명강국으로의 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주목할만한 
성과는 없었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방역사
업 체계가 확립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지만 지난 제7차 대회에서는 
사회문화 분야에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채택된 배
격법 제정은 앞으로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사상과 행위를 더 강하게 통
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홍제환‧최지영‧정은이‧정은미‧조정아 2021).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23년 8월 24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 축사에서 “북
한 당국이 하루빨리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언급하며 이 법이 자
유와 인권을 향한 그 동안의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그 법 
폐지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이것은 역으로, 한류가 북한 주민
들에게 ‘주체 문화’를 대체하는 ‘대안적 문화’로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이미 북한 내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김호
준‧하채림 2023).
  언론은 현실의 사회적 구성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이다 
(Tuchman 1978). 즉, 뉴스는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를 뉴스로 제작해 
현실을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뉴스는 그 사회의 문화와 독자들의 관
심사를 반영하게 된다. 디지털화로 인해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고, 미
디어의 플랫폼은 다매체, 다채널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터넷 이용
자들은 포털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생겨
났지만, 언론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과학, 헬스 등 우
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
원이다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016). 때문
에 뉴스미디어가 무엇을 어떻게 보도하는가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엘리트층이나 정부,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이슈를 어떻게 인식하
는가에 영향을 미친다(Entman 1993; McCombs & Shaw 1976). 이
에, 언론학 뿐만 아니라 교육학, 북한학, 사회과학 전 분야에서도 일반
인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담론에 나타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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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과 특징을 분석해 그 사회가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가
에 관한 융합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수정 2008; 선상신‧김
성해 2011; Kim 2014).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20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지만 국내
에서는 데일리NK가 그 법의 전문을 최초로 입수해 2023년 3월 보도했
다 (장슬기 2023). 선행연구는 이 법의 전문이 입수되기 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 형사적 책임에 대한 규정과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되어 형을 집행한 사례를 국내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해 
연구했다(한명섭 2022). 이 법이 북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
고, 남북한 문화교류협력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북한
인의 인권문제 차원에서 정보접근권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특히,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명섭 2022). 
  주지하는 것처럼, 핵을 포함해 북한 이슈는 대한민국의 단독적인 이슈
가 아닌 국제 사회적 이슈이다 (이완수‧손영준 2011). 미국과 북한 간 
이루어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나 노 딜(No Deal)로 끝난 하노이 회담
은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결실이 수퍼파워인 미국의 역할
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에 
앞서 첫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전문을 분석해 핵심적인 부분을 중
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둘째, 포
스트 공산주의와 준 사회주의체제를 기본으로 북한의 김 씨 일가 체제
를 운영하고 당국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가장 중추적인 사상을 담당하
고 있는 ‘주체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K-컬처의 영향력에 대
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셋째, 북한 문제에 있어 핵심 주체 
중 하나인 미국언론에서는 이 법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관한 분
석을 할 것이다. 다양한 미 언론보도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서 미국 사회
와 그 사회의 정책결정자인 정부와 시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고찰한다. 끝으로, 이 연구가 분단된 한반도의 현재 정세와 국
제 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먼저 이론적 논의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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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을 알
아보고, 이 법의 원칙과 법률적 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Ⅱ.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해석 

  데일리NK가 최초로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에 관한 2023년 
3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장슬기 2023), 전문은 총 4장 41개 조문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1~7조)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정의와 목적, 
2장(8~14조)은반동사상문화의 유입 경로 차단 의무, 그리고 제3장(15~ 
26조)은 미디어매체를 나열하면서 반동사상문화관련 시청 및 유포를 
금지, 제4장(27~40조)은 이를 위반할 경우 따르는 처벌을 명시하고 있
다. 먼저, 제1장 제2조에서는 반동사상문화는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으
며 5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명하고 있지 않은 포괄적 범위에서의 ‘적들
의’ 사상문화적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사상 교양을 
강화해 이 문화의 효과를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것을 목표로 7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어길 시 이러한 법적 제재를 통해 어떤 강력한 처벌
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처벌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에서는 구체적으로 반동사상문화
를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
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
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이다.”라고 정
의하고 있다. 5조에서는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
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7조에서는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유입,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극
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는 강력한 처벌원칙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법안에서 처벌원칙이 강력해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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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출판 및 미디어 매체물을 유입, 유포한 자에 
대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원칙이 2021년 
수정되면서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으로 수정되었으나 2022년 다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으로 수정되었다. 전제적인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핵심 내용

제1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

2조: 정의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
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
적인 사상문화이다.”

5조: 목적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
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지 않도록 
한다.”

7조: 처벌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유입,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
른 자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극형에 이르
기까지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4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27조: 괴뢰사상
전파죄

(이전)
“괴뢰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
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
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
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2021년 수정)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유포한 경우
에는 정상에 따라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하며 집단
적으로 그것을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
에는 사형에 처한다”
(2022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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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으로 인해 크게 달라진 점은 문화사상 관
련 규제 범위라고 볼 수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도입되면서 과
거 미디어 콘텐츠가 퇴폐적이거나 적대적인 내용에 한해서만 규제되었
던 것에서 그 범위를 확장해 내용의 수위와는 관계없이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제작된 도서, 그림, 사진과 같은 출판물이나 영화나 영상물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는 모두 규제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이다 (한명섭 2022). 또한, 처벌 범위도 최고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으로 처벌했던 것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하는 등의 처벌을 더
욱 강화되었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제19조 
제3항 북한주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유권규약’에 근거해 지나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특히 사형 집행은 자유권규약에 대한 위

“괴뢰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
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괴뢰 영화,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
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8조: 적대국 
사 상 문 화 전
파죄

“적대국의 영화나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
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
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29조: 성녹화물, 
색정, 및 미신 
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
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
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32조: 괴뢰문화
재현죄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창법으로 노래를 부
르거나 괴뢰서체로 인쇄물을 만든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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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명섭 202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진아(2020)는 북한 헌법 규정을 다양한 부문
법을 적용해 정보접근권을 분석하고 북한 공민의 표현의 자유와 다양
한 문화 예술과 같은 다양한 정신활동에 대한 자유 및 민주적 시민으
로서의 인권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장되고 또 제한될 
수 있는지에 관해 연구했다. 이를 위해 박진아(2020)는 북한의 부문법
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정보접근 관련 부문법 중 (가) 
신문 및 출판물에 관한 부문법 (나)방송법 (다) 컴퓨터망에 의한 정보접
근 관련 법제도에 주목했다. 신문, 방송 및 인터넷은 핵심적인 정보접
근법의 토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와 가장 부합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커
뮤니케이션의 주요 소통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과 같이 뉴스나, 음악, 이미지, 영상
물을 전달하는 매개체는 곧 미디어의 사전적인 정의이며 미디어는 개
인이 메시지를 주고 받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매개하는 매개체가 된
다(McQuail 2010). 결국 표현의 자유에 기본적인 권리가 되는 정보접
근권은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수신하고 또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보
내는 즉, 메시지를 주고 받는 상호 소통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부문
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해, 북한 주민이 미디어를 통해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또 어떻게 미디어를 이용하는가는 정보접근권과 
곧 그 토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고 또 동시에 제한하
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동사상문
화배격법’은 북한이 공민의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인 미디어 이용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 법률적 근거를 뜻하고 동시에 정보접근법
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시행하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유엔(United Nations) 웹사이트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정보접근
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영문과 함께 국문으로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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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
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
한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UN Websit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박진아(2020)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로서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접수할 자유는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에서도 반복되
며, 다른 인권협약의 표현의 자유 조항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2020, 44)고 밝혔다. 정보의 자유, 정보접근, 정보권, 그리고 정보를 
추구할 권리, 알 권리 등 국내에서는 정보접근권에 대해 명확히 구분되
어 있으나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정보접
근권을 독립적인 조항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가 정보접근권의 토대가 되는 권리이며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생명권
과 차별금지법이나 사생활의 권리목록을 통해 정보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가장 상위에 놓여있
다고 볼 수 있는 헌법 제64조에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민의 권
리와 이무를 제63조에 규정하는 것처럼 “개인이 전체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칙을 동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
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적인 자유과 권리의 해석과는 다를 수 있다
고 보았다. 그러므로, 북한의 법체계와 규정을 이해함으로써 나타나는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북
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보았다. 즉, 북한에 대해 인권 관련 개선점을 요구할 때, 구체적
으로 어떤 원칙과 규정에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북한의 관련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0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5호 (2023)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시사하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로 알려져 있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는 다른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화, 글로벌화된 ‘고도의 현대화’(Hyper-modern) 된 
세계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Giddens & STAIR 
2017). 즉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명시하는 적대국가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다른 국가의 현실과 문화를 반영하는 미디어물이 디지털화
되어 파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어 북한 주민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네트워크화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Castells 2011). 
  카스텔(Castells 2011)은 이러한 네트워크화된 사회에서는 행위자들
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파워 게임을 하게 되는데, 특히 개인 행
위자나 기관이 더 우선순위에 두는 가치나 이익을 추구하는 네트워크
를 사용해 사람들의 마음이나 인식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커뮤
니케이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현실과 여론을 반영
하는 뉴스 미디어 콘텐츠는 그 이슈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뉴스가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가는 매우 중요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문화 관련 콘텐츠의 영향력은 강압적
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다고 잘 알려져 왔다(Nye 2004).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OTT(오버더
톱, Over the top)의 발달로 전 세계가 더 가깝게 더 빠르게 서로 연
결되어 있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은 더 빠르
고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소프트 파워의 정의를 
검토해 보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강력한 문화 관련 법적 규제
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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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논의

  1. 미국 문화 상품의 ‘소프트 파워’

  주지하는 것처럼 조셉 나이(Joseph Nye)의 "소프트파워" 개념은 국
제 관계 분야를 연구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받아 왔다
(Nye 1990). 20세기 후반에 소개된 소프트파워는 "하드 파워 (Hard 
power)"라고 불리는 군사력 및 경제적 강압과 연관된 국제 정치의 전
통적인 권력 이해와는 상이하다(Nye 2004). 소프트파워는 한 국가가 
강압이 아닌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의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그 국가의 선호를 형성하게 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소프트
파워는 한 국가의 문화, 정치, 외교 정책에서 비롯되는 여러 정책 결정
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설득의 힘이다(Iwabuchi 2002). 본질적으로 
소프트 파워는 무력이 아닌 매력을 통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Nye 2004).
  방대한 문화적 생산물을 보유한 미국은 소프트파워를 행사하는 국가
의 전형적인 예이다(Wagnleitner 1994). 미국 소프트파워의 가장 강력
한 수단 중 하나는 음악이다. 재즈 시대부터 로큰롤, 힙합, 팝에 이르
기까지 미국의 음악 장르는 전 세계 문화에 스며들어 취향, 패션, 심지어 
정치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Mitchell 2001; Von Eschen 2004). 
이러한 장르는 미국인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전 세계인의 공감
을 불러일으키며 종종 자유, 반항 또는 혁신의 상징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Bennett 2000).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할리우드 (Hollywood)와 디즈
니 (Disney)와 같은 거대 애니메이션 기업이 미국의 소프트파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세기에 걸친 영화 제작의 역사를 
지닌 할리우드는 미국의 가치, 라이프스타일, 이상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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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전 영화부터 "어벤져스"와 같은 최신 프랜차이즈에 이르기까지 
블록버스터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흥행 수익을 올렸을 뿐만 아
니라 미국의 내러티브, 이상, 문화적 규범을 전파해 왔다(Scott 2004). 
이러한 영화는 종종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창구 기능을 하여 전 세
계 미디어 수용자가 미국 문화, 정치 및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Miller et al. 2005).
   또한 디즈니는 전 세계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거물이
다.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와 같은 초기 애니메이션부터 "스타워즈"
와 "마블"과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인수에 이르기까지 디즈니는 전 
세계의 어린 시절과 대중문화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재구성해 왔다
(Wasko 2001). 테마의 보편성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헌신 덕분에 디즈
니는 수많은 국가에서 가족, 우정, 인내와 같은 가치를 홍보함으로써 
소프트파워의 도구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Giroux 1995). 본질적
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미국의 문화 상품은 전 세계 시청자에
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이러한 문화상품은 
미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파워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와 상상력과 같은 가치를 구현해 제작한 
미국 문화 상품은 시청자의 인식에 그 가치를 심어주게 된다. 북한에서
도 ‘겨울 왕국’과 같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상류층 엘리트 자녀들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중학교 영어 회화 교육에 활용되
고 있다 (최재호 2023). 또한 국내외 언론에도 자주 보도된 것처럼 스
위스 유학 경험이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해외 문화에 개방적이며 그의 
디즈니사 애니메이션과 디즈니 캐릭터에 대한 애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유대근 2023). 그런데도, ’적대국‘, ’제국주의자들‘의 음악과 미디
어 콘텐츠와 같은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강력한 법률적 차단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북한 내 외부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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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공사상문화배격법’이 적용된 사례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된 사례를 국내 언론사 데일리NK의 보도를 중
심으로 정리하고 이 사례가 ‘자유권 규약’과 같은 북한의 다른 법 조항
에는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분석한 연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신
의주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10대 남학생을 부모와 함께 농촌 지역으로 
추방된 사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시청해 총살로 공개 처형된 사례, 
한국 미디어 콘텐츠를 CD나 메모리에 담아 유포해 직계가족과 함께 
공개처형으로 총살을 집행한 사례, 원빈과 김새론 주연의 한국 영화 
‘아저씨’를 시청한 14세 중학생에게 14년의 노동교화형이 선고된 사례, 
그리고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은 한국 영화 ‘오징어 게임’의 복제본 
USB에 담아 고등학생에게 판매한 밀수업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례를 소개했다 (한명섭 2022, 119-122).   
  한명섭(2022)은 이러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
고 사형집행은 ‘자유권 규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위반이므로 향후 남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이 
법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인권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촉구가 요구된다는 필요
성을 논의했다. 즉, 이 법의적용이 비단 북한당국이 북한 공민에게 처
벌하는 북한 내부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인권 존중 규약에 동
시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진아 2020).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해 한국과 오랜 동맹국
이며 북한 문제에 있어 대화와 타협으로 한국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
화를 위해 협력해 온 국제 사회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먼저 그 사회를 반
영하는 언론보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 언론은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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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목하고 있는 주요 의제는 무엇인
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즉, 해외 주류언론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보도한 뉴스 담론을 중심으로 이 법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V.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외신보도

  1. 언론을 통해 본 북한의 사회 및 제도

  세계화가 더욱 심화하여 감에 따라, 대부분 국가는 시시각각 발생하
는 사건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되었고 글로벌 시민은 
시장 개방정책에 따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
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
우 폐쇄적이고 거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있어 종
종 “블랙박스”처럼 외부인이 해석할 수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Rich 
2014, 428; So & Duarte 2020). 따라서 북한에 관한 뉴스를 취재하
는 기자들도 뉴스 정보원의 부족과 사실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난
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뉴스 미디어는 수용자뿐만 아니
라, 엘리트층 및 정책결정자들이 북한 사회에 관해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거의 유일한 매개체(mediator)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
기 어렵다.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외신 보도에서도 기사 
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북한의 주요 매체이다. 그러나, 주로 북한 뉴스 
미디어는 당의 철저한 검열과 홍보로 이루어지는 프로파간다식 당 기
관지로 인식되어 있어 그 보도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나 향후 정책을 
가늠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정책결정자, 엘리트, 그리고 여론
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등, 각 행위자의 관심과 이익 등 여러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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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뉴스를 구성해야 한다(Gamson & Modgliani 1989). 이 때문에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얻는 주요 정보원인 언론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그 내용이 구성된다. 슈메이커와 리즈는 이 요소를 다섯까
지 차원으로 나누어 위계 모형 (hierarchical model)을 제시했다. 그 
모델에 따르면 뉴스 취재 관행 (Media routine), 언론사의 이데올로기 
(organizational level), 기자 개인의 차원 (individual level), 정책결
정자 관련이나 광고 경쟁과 같은 외부 차원 (Social-institution level), 
문화와 사회 구조 시스템 차원 (social system level)은 뉴스 구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언론의 기능을 작동한다는 것이다 (Shoemaker 
& Reese 1996). 
  다수의 연구는 북한에 관한 국내 언론 보도는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
이 뉴스 콘텐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그 때문에 북
한에 관한 국내 언론의 주요 연구는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와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 즉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언론 보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김종태 2018; 이완수‧손영준 2011; 권호천 2017). 그러
나, 북한 이슈에 관한 외신 보도는 언론사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뉴스 프레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며 외신기자의 개인 차원
에 따라 뉴스 보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 
(Moon 2019). 따라서, 정부, 정책결정자, 엘리트, 그리고 여론을 반영
하고 기자 개인의 성향이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 재구성되는 언
론보도는 같은 사안에 관한 뉴스 기사라 할지라도 각각 다르게 정의되
고 해석될 수 있다. 엔트만은 이러한 언론의 정의와 해석을 구성주의 
관점에서 ‘프레임’이라고 정의했다 (Entman 1991). 즉, 프레임이란 기
사가 내포하고 있는 특징적인 뉴스 틀과 속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기
자는 사회의 현실을 언어적 표현 요소를 활용해 이야기를 기술하고 설
명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구성하게 되는 데 이런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
용해 그 뉴스가 표상하고 있는 핵심 가치, 즉 프레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곽정래‧이준웅 2009; Entman 1991). 
  이준웅(2001)은 언론이 현실을 재구성해 기사를 생산해 내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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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들어지는 해석의 틀, 즉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은 뉴스 텍스트가 
보여주고 있는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한다. 그
러므로, 뉴스 기사 분석은 단순한 뉴스 내용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뿐
만 아니라 기사의 텍스트가 상징하고 있는 그 현실과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이준웅 2001; Entman 1993). 즉, 그 
기사가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의제는 곧 그 사회의 관심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의제에 대한 프레임은 곧 그 사회의 여론과 정책 방향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에 관한 이
슈는 단순히 남북 간 단지 국내 사안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다른 동맹국들과의 외교
관계가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 사회적 이슈이다 (이완수‧손영준 
2011; Cha & Pardo 2023). 그러므로, 외신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관해 고찰하는 것은 한반도 이슈에 관한 수퍼
파워인 미국의 인식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한, 외신 보도, 특히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사 기사 분석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
이 뉴스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고려했다.
  글로벌 뉴스 미디어의 세계 최대 통신사는, 미국의 AP, 영국 로이터
통신(Reuters), 프랑스의 AFP 통신이다. 물론 영국 로이터 통신은 독
일 이민자가 1851년 런던에 설립했으나 현재 캐나다 톰슨 가(the 
Thomson family)가 소유하고 있는 방송회사가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
고 있다(McPhail 2014). 이러한 세계 경제와 미디어 산업 측면에서 학
자들은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나스닥과 같은 금융 정보와 시사 뉴스가 
주로 서양 및 선진국을 뜻하는 ‘the Global North’에서 나머지 국가 
‘the Global South’로 흐른다고 보았다(McPhail 2014; Thussu 2009). 
그러므로 미국이나 영국의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의제는 글로벌 의제가 
되고 외신이 어떻게 보도하는가는 많은 영역에서 세계 여러 국가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언론학에서는 뉴욕타임스나 CNN과 같
은 미 주류 언론사를 “의제 설정자”로 인식한다(문미리 2021). 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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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가 주목하는 이슈가 세계 주요 언론사의 이슈를 구성하는 데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Conway, Kenski & Wang 2015; McCombs & 
Shaw 1976; Tan & Weaver 2013). 주지하다시피, 언론 보도는 여론
과 외교 및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북한이 제정한 ‘반
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외신 보도의 주요 의제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전략적 외교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위해 법안 관련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사 기사를 분석해 언론
이 주목한 이슈와 뉴스 프레임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2. 미‧영 뉴스데이터 수집 및 기사 분석 방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직역하면 anti-ideology culture reactionary 
law’이지만 해외 뉴스 기사에서는 ‘anti-reactionary thought law’ 또는 
‘anti-reactionary law’로 간단히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따라서, 영문 
단어 ‘anti-reactionary’, ‘reactionary law’, ‘thought law’와 ‘North 
Korea (북한)’을 키워드로 사용해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기사를 수집했다. 뉴스 수집 기간은 법이 제정된 월인 2020년 12월 1
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일반적으로 해외 기사 수집은 
주로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는데 (문미리 
2023), 위의 키워드를 입력한 결과 충분한 기사 검색이 어려웠다. 미국과 
영국 언론사는 총 10건의 기사가 추출되었는데, 저자가 구글(Google) 
사이트에서 읽었던 로이터통신 기사는 위의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검색되지 않았고, 주요 언론사가 아닌 데일리메일 
온라인(Mail Online)과 같은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기사가 추출되었
다. 그 원인으로는 이 법에 관한 기사 수 자체가 매우 적고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극히 소수의 뉴스 기사를 추출하
여야 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같은 검색 키워드를 미국과 영
국의 주요 언론사 사이트에 각각 입력하여 뉴스 기사를 전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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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프레임 분석 방법은 곽정래와 이준웅이 자세히 소개한 것과 같이 
헤드라인이나 인용구와 같은 “특수한 표현 요소들이” 뉴스 분석을 위
해 유용하기 때문에 기사의 헤드라인과 뉴스 정보원을 중심으로 프레
임 분석을 실시했다(곽정래‧이준웅 2009, 202). 추출한 뉴스데이터 빈
도와 각 언론사의 뉴스 헤드라인을 다음 <표 2>와 같이 시간순으로 정
리했다. 

<표 2> ‘반동사상문화배격법’관련 외신보도 기사 빈도와 뉴스 헤드라인

언론사 뉴스 헤드라인

1 UK
더 가디언 

(The Guardian)
2021/07/19

Young North Koreans told to shun 
slang and ‘cultural penetration’ from 
South

2 US
LA 타임즈/AP 통신

(LA Times/AP 통신)
2021/8/27

U.N. asks North Korea to clarify 
alleged shoot-on-sight order

3 UK
로이터통신 
(Reuters)

2021/10/12

North Korea cracks down on foreign 
media, speaking styles

4 UK
로이터통신 
(Reuters)

2021/10/12

It's an allegory: N.Korea website says 
'Squid Game' reflects S.Korea's 'beastly' 
society

5 UK
인디펜던트 

(The Independent)
2021/10/12

North says dystopian Netflix hit ‘Squid 
Game’ exposes South Korea’s ‘beastly’ 
reality

6 UK
인디펜던트 

(The Independent)
2021/10/13

North Korea says Neflix hit exposes 
‘beastly’ neighbour

7 UK
텔레그래프  

(Daily Telegraph)
2022/09/14

North Korea punishes troops for 
singing and telling jokes

8 UK
텔레그래프 

(Daily Telegraph)
2023/02/25

Christians being sent to labour camps 
and executed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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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사의 뉴스 기
사 빈도수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영국 주요 신문사인 데
일리 텔레그래프와 인디펜던트지, 그리고 가디언지 등은 미국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의 ‘반동사상배격법’에 관해 다수의 뉴스 기사를 
보도해, 영국 언론이 이 의제에 관해 상당한 뉴스 가치를 부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뉴스 헤드라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북한은 한국의 넷플릭스(Netflix) 드라마 ‘오징어 게임(Squid Game)’
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이
러한 인기가 북한 내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다시 말해 외신은 북한이 이렇게 세계
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문화의 ‘소프트파워’를 차단하기 위
해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의 빈부 격차를 풍자한 ‘오징어 게임’
이 곧 ‘끔찍한(beastly)’ 한국 사회의 실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부
정적인 한국 사회와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배격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 헤드라인과 함께 외신 보도
에 나타나는 반동사상이나 반동 문화가 어떻게 정의되고  처벌법 시행
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에 관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9 UK

일요일 텔레그래프 
(The Sunday
Telegraph)
2023/02/26

North Korean Christians facing new 
wave of terror: Believers hunted down 
and executed while their families sent 
to camps as persecution intensifies

10 US
월스트리트 저널 

(Wall Street Journal)
2023/03/30

North Korean Executions and Torture 
Alleged in New Report; South Korea 
releases 450-page document as President 
Yoon Suk Yeol adds pressure on Pyong- 
yang over rights abuses

11 UK
텔레그래프 

(Daily Telegraph)
2023/06/08

The rise of North Korea’s most 
dangerous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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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문에서는 미‧영 언론의 주요 프레임을 요약하고 실제 기사의 내
용을,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국문으로 번역해 정리했다.
 
  3. 외신보도 담론의 주요의제 및 특징

<표 3> 외신보도에 나타난 주요 의제와 처벌 내용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외신 뉴스 보도에서는 주로 남한, 미국, 
일본의 불법 자료와 남한 미디어 콘텐츠 소지에 관한 의제에 집중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외신은 이 법의 도입이 이 국가 중 특히 
‘자본주의 국가’ 미디어, 특히 남한의 미디어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의제 규정 및 처벌 내용
1 남한의 미디어 소지 최대 15년 노동교화소에 수감
2 남한, 미국, 일본 밀수품 유통 사형
3 남한의 유흥, 한국인의 말투 엄중한 벌금이나 징역형 
4 남한의 미디어나 예술품 소지 15년형

5
남한 코미디, 케이팝(K-pop), 
한‧미 미디어 시청‧보관‧배포

규제 및 중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

6
외국 미디어 시청, 선정적인 

춤추는 행위, 한국인처럼 말하는 
행위

부모가 징역형

7 남한 용어, 옷차림 남한 옷차림, 남한 언어 금지

8
남한 미디어 소지, 배포 남한 미디어 배포 시 사형,

남한 콘텐츠 소지 또는 유포시 
감옥행

9
김정일의 자녀 교육: 김정은 

김여정의 한국 드라마/ 미 영화 
시청 사실 외부 유출 차단

(주체사상에 대한) 반동사상 
범죄행위를 처벌하도록 해 김정은 
김여정에 대한 루머와 소문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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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되었다고 인식했다. 예를 들어, “12월에는 남한, 미국, 일본의 불
법 자료를 통해 유입되는 반동적 사상과 문화를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법을 도입했다. 남한의 미디어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최대 15년 동안 
노동교화소에 갇힐 수 있으며” (더 가디언 2021/07/19), “이 법이 한
국과 미국, 일본 등 다른 '적대적' 국가의 문화 콘텐츠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LA 타임스 2021/8 
/27), “데일리NK가 입수한 법규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남한 미
디어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대 15년의 수용소에 갇힐 수 있는 
등 새로운 '반동사상' 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됐다.”(로이터통신 2021/ 
10/12), “이 법은 특히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의 미디어
를 시청하거나, 보유 또는 배포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범죄’
를 규제하고”(텔레그래프 2022/09/14), “2020년 북한 정권은 남한 미
디어를 소지하다 적발된 사람들을 처벌하고 투옥하는 새로운 '반동 사
상법‘을 시행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2023/03/30), “북한은 남한을 거
지들이 득실거리는 생지옥이라고 비난하며 이웃 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 드라마 또는 K-
드라마로 널리 알려진 인기 TV 프로그램이 김 위원장의 나라 젊은이
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인디펜던트 2021/10/13) 고 보도하
며 북한 내에서 한국의 K-컬처의 영향력, 즉 한류에 대해 보도했다.
  특히 미·영 언론은 한국 드라마와 함께 남한의 케이팝(K-pop) 영향
이 북한 내에서 사상과 문화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교육받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1990년대 중
반 기근을 겪으며 자란 20~30대 북한 밀레니얼 세대를 타락시키는 '악
성 암(vicious cancer)'으로 케이팝을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더 가
디언 2021/07/19), “한 북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공연 중 몇
몇은 남한 스탠드업 코미디언과 비슷한 농담을 했고, 다른 이들은 남한 
가수처럼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했다. 중앙위원회는 이를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지시했다고 
말했다.”(텔레그래프 2022/09/14)라고 보도하며 한국의 노래, 춤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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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케이팝에 주목했다. 특히 외신은 북한이 케이팝(K-pop)에 대해 부
정적으로 프레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외신은 북한이 “K팝 
스타들이 대기업의 '노예' 취급을 받으며 남한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다(로이터통신 2021/10/12). 
  이 외에도 외신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관련 남한의 말투나 문화에  
대해 처벌받는 내용을 주요 의제로 보도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김정
은 위원장이 외부 영향과의 전쟁을 강화하고 자국 내 엔터테인먼트 개
선을 촉구하면서 남한의 유흥을 즐기거나 한국인의 말투를 따라 하다
가 적발되면 엄중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2021/10/12), “김 위원장은 K팝(한국 대중문화)이 북한 젊은이들의 복
장, 헤어스타일, 말투, 행동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이라고 말했다. 이
를 방치하면 북한이 "축축한 벽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북한 관영 매체
는 경고했다.” (인디펜던트 2021/10/13), “라디오 자유 아시아는 자녀
가 외국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경우 부모가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텔레그래
프 2023/02/26)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나타나는 주요 의제와 보도 특징을 살펴본 결과, 텔레그
래프가 2023년 6월 8일 보도한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이성윤 교수의 책, “더 시스터 (The Sister): 북
한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의 내용을 토대로 김정일 시대부터 자녀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그들이 한국 및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즐기는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제외하고, 뉴스 데이터 대부
분에서 의미하는 ‘해외 미디어(foreign media)’나 ‘문화(culture)는 한
국의 미디어나 한국식의 언어와 문화를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신은 K-컬처와 한국 영화, 드라마와 같은 K-미디어 콘텐츠 중
에서도 특히 북한은 케이팝(K-pop)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
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북한 권위주의 정부가 남한의 케이팝(K- 
pop)을 ‘악성 암’로 규정하고 홍보하면서 남한의 문화가 선정적이고 타
락한 문화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해 북한 주민이 남한의 엔터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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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먼트 프로그램이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
는 것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2020년 통과시킨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의 대중문화가 미디어를 통해 
북한 사회,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V. 결론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시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채
택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미‧영 뉴스보도에서 초점을 두고 있
는 핵심의제는 무엇이고 그 보도 양상은 어떠한가에 대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 언론매체에 나타나는 법령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프레임 되어 의미화되고 있으며 이 의미화 전략이 제시하는 함
의는 무엇인지 고찰했다. 분석 결과, 우선, 뉴스 구성의 형식적 측면에
서는 외신 보도의 뉴스 정보원의 기제 활용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외신
이 북한에 관한 뉴스토픽을 포함해 한반도 이슈에 관해 보도하는 기사
에서는 주로 국내 주요 언론사를 주요 뉴스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는 달리,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기사에서는 자유 아시아 방송이
나, 데일리NK 뉴스와 같은 북한 문제에 특화되어 있고, 영문판을 갖춘 
매체의 활용이 두드러졌다. 또한 보도 내용 면에서 외신은 ‘반동사상문
화배격법’에서 명시하는 ‘해외국가’나 ‘외부’, ‘적대국’을 주로 한국, 미
국, 일본 문화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북한 내 외부 문화의 
미디어 매체물을 시청하거나 소유했을 때 처벌이나 처형된 사례에서 
쓰인 ‘정보’나 ‘문화’가 뜻하는 것은 주로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와 K-
컬처를 의미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북
한 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케이팝
(K-pop)에 관한 토픽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뉴스데
이터에서는 ‘한류’라는 직접적 언급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연구 결



54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5호 (2023)

과는 외신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K-컬처의 ‘소프트파워’가 
가장 고립된 국가 북한에서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커다란 영
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외 인권 보호단체들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
법’의 시행에 대해 유엔에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유
엔 보고관들도 국제 인권법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 보장 
의무에 근거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해 집행된 처형 건수에 대한 
정보제공을 북한에 요청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의 대응이나 답변
은 없는 상태다(LA 타임즈 2021/8/27).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것
처럼, K-컬처의 ‘소프트파워’가 가장 평화적인 형식으로 북한 주민 개
인의 선호도, 기호에 영향을 미쳐 70년 이상 분단된 남과 북의 문화차
이를 좁혀줄 수 있는 잠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발견은 매우 중요
하다. 향후 K-컬처의 ‘소프트파워’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노출될 수 있는 방송 기술과 방송법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
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시행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
인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압박하고, 처형 또는 사형에까지 이
르게 하는 극단적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을 위
협하지 않도록 한국과 국제사회가 평화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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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Culture and the Anti-Reactionary Thought Law :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News Reporting 

                                                   
   Miri MOON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key topics and legal interpretations of 
North Korea's "Anti-Reactionary Thought Law," enacted in December 
2020. It analyzes media coverage of the law to assess the influence 
of K-culture on North Korea, often termed the most isolated 
country, employing Joseph Nye's concept of "soft power." Specifically, 
this research analyzes UK and US news coverage of the 
"Anti-Reactionary Thought Law," considering that North Korea is 
not only a domestic concern but also an international one. The 
study reveals that the 'reactionary thought culture' mainly pertains 
to South Korean, US, and Japanese culture. Notably, K-pop was 
identified as a primary influence on North Korean millennials. 
Furthermore, UK and US media predominantly sourced information 
about enforcement cases and the full text of the law from DailyNK 
and Radio Free Asia. This article emphasizes the critical need for 
South Korea, in tandem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eacefully address the Anti-Reactionary Law that restricts basic 
human freedoms and rights.

Keywords : K-Culture, Anti-Reactionary Thought Law, K-Pop, Soft
            Power, North Korean millennials


